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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환경을 딛고 사상 첫 톱 디비전

에 진출한 한국 남자 아이스하키를 미국

언론도주목했다

미국 일간 USA 투데이는 7일(한국시

간) 한국에서아이스하키가 2018 평창동

계올림픽에 때맞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제목의기사를통해 키예프의기적을 이

뤄낸한국남자아이스하키대표팀을비중

있게조명했다

USA 투데이는 내년 2월 평창에서 열

리는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조직위원회나

한국 팬들의 관심은 대부분 쇼트트랙 스

피드스케이팅 봅슬레이 피겨에만 고정

돼있었다고전제했다

하지만 한국남자아이스하키대표팀이

최근 키예프의 기적을 일궈내면서 상황

은달라졌다고이매체는전했다

백지선(50영어명짐팩) 감독이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4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서 열린 2017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 A(2부 리그)에

서 2위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1부 리그

로승격하는쾌거를이뤄냈다

USA 투데이는 이놀라운결과덕분에

아이스하키는 한국에서 갑작스럽게 높은

관심을 받게 됐다며 사람들은 벌써 백

감독을 2002년 축구 월드컵에서 4강 신화

를 달성한 거스 히딩크 감독에 비유하고

있다고했다

이어 한국 여자 아이스하키 역시 지난

4월전세계언론에서크게보도한북한과

의 경기를 통해 인지도를 얻었다고 덧붙

였다

이처럼 USA 투데이가 한국 아이스하

키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데에는 백 감독

과 박용수(41영어명 리처드 박) 코치의

영향이크다

백감독은 1991년과 1992년 북미아이스

하키리그(NHL) 피츠버그 펭귄스의 수비

수로스탠리컵을두차례나들어올렸다

백감독에이어한국인으로는두번째로

NHL 무대를밟은박코치는NHL 6팀에

서 14시즌을 뛰었다 미국에서도 잘 알려

진 두 사람의 존재가 한국 아이스하키에

관한관심을더욱키운측면이크다

백감독은눈앞에닥친올림픽도중요하

지만이를발판으로한국이 아이스하키의

나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꿈이

라고말했다

한국 아이스하키는 이제 키예프의 기

적을넘어 평창의기적을꿈꾸고있다

백 감독은 우리는 지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다우리는이길거로생각하면서 준비

해야 한다 일방적인 시합만 아니면 돼라

는 정신상태로는 올림픽에서 절대로 경쟁

할 수 없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 올림픽에

나가는것이라고힘줘말했다 연합뉴스

7일 USA투데이온라인판에실린한국남자아이스하키팀관련기사 <홈페이지캡처>

추신수(35텍사스레인저스)가멀티히

트를포함한4출루의맹활약을펼쳤다

추신수는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알링턴의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

린 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 뉴욕

메츠와 홈경기에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타수2안타 2볼넷 1타점 1득점

을기록했다

추신수의 시즌 타율은 0244에서 0

251(179타수 45안타)로올랐다

추신수는 1회말 첫 타석에서 메츠의

선발투수 제이콥 디그롬의 3구째 시속

155(965마일) 투심 패스트볼을 밀어

쳐좌익수쪽안타로연결했다

이후 3루까지 진루한 추신수는 아드

리안 벨트레의 희생타로 득점에 성공

했다

추신수는 32로 앞선 2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시속 144(895마일) 체

인지업을 공략해 좌중간 안타로 멀티히

트를완성했다

그는 4회말에는볼넷을골라출루했지

만후속타자의병살타로물러났다

84로 앞선 6회말무사 1 3루에서는 1

루수땅볼로타점을올렸다

8회말에는선두타자로나와볼넷을골

라내 4출루를완성했다

텍사스는 108로 승리 4연패에서 탈

출했다

텍사스는 105로 여유 있게 앞선 채 9

회초를맞았지만마무리투수매트부시

가홈런 2방으로 3점으로허용해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 연합뉴스

추신수(텍사스레인저스오른쪽)가 7일미국프로야구 2017 메이저리그뉴욕메츠와홈경기에서멀티히트를포함한 4출루의활

약을펼쳐팀의승리를이끌었다추신수가2회말홈으로들어온루그네드오도어를축하해주고있다 연합뉴스

추신수 4출루 활약텍사스 4연패 탈출

백지선호 평창 올림픽 흥행수표

男아이스하키 키예프의기적

미국 일간 USA 투데이 보도

NHL 활약백감독관심키워


